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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서   론

기각류는 분류학적으로 척추동물문(phylum Chordata) 포유
강(class Mammalia) 식육목(order Carnivora) 기각아목(subor-
der Pinnipedia)에 속하는 동물을 일컬으며 바다사자과(family 
Otariidae), 바다코끼리과(family Odobenidae) 및 물범과(fam-
ily Phocidae)를 포함한다. 이미 멸종한 바다사자와 카리브해몽
크물범 2종을 제외하면 현재 전세계에 35종이 서식한다(Com-
mittee on Taxonomy, 2021). 다른 해양포유류인 고래류는 뒷
다리가 퇴화하여 완전히 사라지고 몸 표면의 털도 거의 사라졌
으며 꼬리지느러미까지 발달하여 평생을 물속에서만 서식하는 
반면, 기각류는 해양환경에 잘 적응하였으나 지느러미 형태의 
네 다리를 제외하고 외형적 특징이 육상동물과 유사하며 휴식
이나 번식 등을 위해 육지로 올라와 상당기간을 머무르는 경우
도 있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서나 유빙 위에서 주로 
번식하는 특성 탓에 여러 포유류 분류군 중에서도 그 생태적 특
성이 비교적 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기각류에 관한 연구는 특히 부족해 정확한 생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최초의 포유류 도감
인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 포유류(Won, 1967)에는 국내
에 서식하는 기각류 4종이 소개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현장조
사 없이 문헌조사만으로 정확한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었으므로 종별 기술된 형태적·생태적 특성에 오류가 많다. 
북한의 야생동물을 소개한 조선짐승류지(Won, 1968)에는 바
다사자, 바다말(큰바다사자), 물개, 잔점박이넝에(점박이물범), 
고리무늬넝에(고리무늬물범), 띠무늬넝에(띠무늬물범)등 기각
류 6종이 한반도에 서식 또는 출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문화재청은 198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점박이물범을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하여 보호의 기
틀을 마련하였고(CHA, 2020), 환경부는 1998년 「자연환경보
전법」에 따라 남·북한에 출현하는 것으로 기록된 기각류 6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기각류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전세
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우
리나라도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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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지정 목록과 보호에 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후 백
령도 점박이물범에 대한 서식지 모니터링 연구(Won and Yoo, 
2004), 동해 혼획 기각류 실태조사(ME, 2007) 등을 실시하여 
기각류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 또한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
은 보호대상해양생물 46종을 지정하였는데 「자연환경보전법」
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각류 6종이 
포함되어 관리기반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각류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
물 등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점박이물범은 이 세 범주에 모
두 속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각류의 보호종 지정은 정확한 분포 실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 과거 문헌 정보에 의존한 제한된 정보만
으로 지정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를 통해 수집된 기각류의 종별 국내 서식 현황을 파악하여 지정
종 해제 및 재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국내 기각류 생물학적 특성 및 각국의 보호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관련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였다. 국내 서식 기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해역에서 
혼획·좌초·표류·구조되어 환경부·문화재청·해양수산부·국립
수산과학원에 각각 신고되거나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기각류 
종별 발견 기록을 수집하여 취합 및 정리하였다. 일부 오동정
된 개체는 사진을 확인한 후 종을 정정하였다. 정확한 혼획·좌
초·표류 위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발견자나 신고인이 제공한 
대략적인 발견 위치를 바탕으로 Google Earth Pro (Ver.7.3.3, 
Google, Mountain View, CA, U.S.A.)를 사용하여 혼획 위치
를 추정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가 국내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120여 회의 고래류 목시
조사(sighting survey)에서 발견된 기각류 정보 또한 이 연구에 
활용했다.

결   과

바다사자

북태평양 양측 연안의 온대 및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바다
사자류는 과거 한 종(Zalophus californianus)이 지역별로 3개
의 아종(Z. c. californianus, Z. c. japonicus, Z. c. wollebaeki)
으로 구분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종 수
준으로 나뉘었다(Sakahira and Niimi, 2007; Wolf et al., 2007).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서부 연안에 서식하는 캘
리포니아바다사자(Z. californianus), 갈라파고스 연안에 서식

하는 갈라파고스바다사자(Z. wollebaeki), 그리고 경북 방언으
로 가재 또는 강치라 불리는 동해와 일본 열도에 서식했던 바다
사자(Z. japonicus)가 있다. 
바다사자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멸종된 
까닭에 생물학적 정보가 빈약하나 일부 남아있는 표본을 바탕
으로 추정된 체장은 수컷이 2.5 m, 암컷이 1.6 m 정도로 캘리포
니아바다사자보다 약 10% 가량 길다(Isono and Inoue, 2007). 
체색은 수컷이 짙은 회색이고 암컷은 이보다 밝은 색이다. 일부
다처제로 5-8월에 번식했다. 먹이사냥을 위해 가끔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지만 물개나 점박이물범처럼 계절적인 장거리 회
유는 하지 않았다(Lowry, 2017).
바다사자는 울릉도, 독도, 일본과 쿠릴 열도 및 캄차카 반도 
일부에도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Jefferson et al., 2008). 
Nakamura (1991)는 일본 태평양 연안에도 바다사자에서 유래
한 지명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일본 열도 양측에 넓게 
분포한 것으로 보이나 오랫동안 지역민들에 의해 포획되어 태
평양 연안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절멸했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국내 바다사자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기 태종실록(1417)에 
수우(水牛)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여 정조실록(1794)에 가
지어(可支魚),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0)에 가지(可
之),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1882)에 수우(水牛) 
등으로 소개되며 19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울릉도
와 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수가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Han, 
2012).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과거 바다사자가 서식했던 
곳에 가제(바다사자)굴·가제바위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독도에 바다사자가 많이 서식한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일본 어
민들은 이를 포획하기 위해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를 세우고 
1904년부터 무단으로 독도에 입도하여 1941년까지 약 16,500
마리의 바다사자를 포획했다. 이중 대부분은 1913년 이전에 포
획되었는데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1915년에는 300여 마
리, 1930년대 이후에는 연간 16-49마리 정도만 포획될 정도로 
멸종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Joo, 2016). 
바다사자 출현에 대한 공식 기록은 1951년에 독도에서 50-60
마리의 서식 확인 신문기사를 인용한 Rice (1998)의 기록이 마
지막이다. 1974년에 홋카이도 북부 연안에서 바다사자로 추정
되는 개체가 생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목격된 지역은 형태
가 유사한 큰바다사자가 출몰하는 곳이기도 해 분류학적 지식
이 부족한 목격자의 오인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해당 개체의 사
진이나 실물 표본이 남아있지 않고 전문가에 의한 종 동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Itoo, 1979). 1976년 7월 24일 동아일보 기
사에는 독도에서도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주민들이 바다사자를 
봤다는 증언이 실렸으나 전문가에 의한 종 확인은 없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IUCN)은 더 이상의 신뢰할만한 발견 보고가 없
자 바다사자의 멸종을 선언했다(Lowry, 2017). 
환경부는 바다사자를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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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사업을 위해 동해에서 혼획되는 기각류 실태조사에 연이
어 바다사자 복원을 위한 기각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바
다사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ME, 2007; NIBR, 2010). 이후 원
종이 멸종하여 종 복원 자체가 불가함을 인식하고 2011년에 공
식적으로 중단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orean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발굴하여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채취한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분석 결과 이 뼈
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하였다(Lee et al., 2019).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 가제굴에서 
발굴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DNA 검출에 성공한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으로 추정되
는 DNA를 확인하였다(MOF, 2019a). 

큰바다사자

큰바다사자(Steller sea lion Eumetopias jubatus)는 아종 수
준에서 서경 144도 서쪽에 분포하는 서부큰바다사자(Western 
Steller sea lion E. j. jubatus)와 동쪽에 분포하는 로클린큰바다
사자(Loughlin’s Steller sea lion E. j. monteriensis)로 나뉜다
(Committee on Taxonomy, 2021). 국내에도 가끔씩 서부큰바
다사자가 출현하는데 미성숙개체나 암컷은 바다사자와 형태가 
유사하여 먼 거리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까닭에 바다사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다사자보다는 체형이 강건하
고 체색이 더 밝다. 바다사자와는 달리 두개골의 시상릉(sagittal 
crest)이 발달하지 않아 이마가 평평하며 주둥이도 더 길고 두툼
해 외형으로도 종식별이 가능하다. 암·수 형태가 서로 다른 성
적 이형성(sexual dimorphism)이 심해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
는데 수컷의 최대체장은 3.3 m 가량으로 체중이 1톤이 넘는 경
우도 있으며 암컷은 2.5 m 내외로 체중은 평균 273 kg 정도이
다(Jefferson et al., 2008). 
암반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번식을 하고 서식지 인근 
대륙붕이나 대륙사면 해역에서 먹이사냥을 한다. 명태, 대구, 
청어, 임연수어 등 다양한 어류와 오징어류를 선호하며 가끔 어
린 물범이나 물개를 잡아먹기도 한다. 드물게 외해로 먼 거리를 
이동하나 계절적인 회유는 하지 않는다(Gelatt and Sweeney, 
2016). 
미국 서부 연안에 서식하는 로클린큰바다사자의 개체수는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서부큰바다사자는 1977년부터 
2007년 사이 개체수의 약 69%가 감소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식 해역 내 어자원 남획에 의한 먹이 감소·질병·혼
획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개체수가 차
츰 늘어나 2015년 기준 약 80,000마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해로 유입되는 큰바다사자는 쿠릴 열도나 사할린 동부에 위
치한 튤레니 섬(Tyuleniy Island)에서 번식한 개체가 홋카이도 

연안까지 이동한 후(FRA, 2016), 일부 미성숙 개체가 동해 남부
까지 남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점박이물범이나 물
개와 비교해 관찰되는 개체 수가 매우 적으며 드물게 혼획·좌
초된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2006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최
근까지 9개체의 출현이 확인되었다(Fig. 1). 주로 동해에서 12
월-7월 사이에 발견되어 홋카이도에서 큰바다사자가 출현하는 
시기와 일치했다(FRA, 2016). 발견된 개체는 대부분 미성숙 개
체였는데 성체는 육상 서식지를 중심으로 이동 반경이 넓지 않
으나 미성숙 개체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기인한다. 예외
적으로 2012년 1월 27일에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안가에 암
컷 성체가 상륙했다가 2월 9일 사체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콧등에 골절흔과 가골(假骨)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ME, 
2013), 부상당한 개체가 정상적인 서식 범위를 벗어나 제주도 
해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준
위협종(Near threatened)으로 분류하였다(Gelatt and Sweeney, 
2016). 러시아에서는 한때 대량 포획했으나 현재는 멸종위기
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등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홋
카이도에서 큰바다사자 개체수가 증가하여 어획물 손실, 어구 
훼손 등 어업과의 마찰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식권역이 아오모
리 일대까지 확대되고 있다(FRA, 2016). 일본 수산청은 “어업
과 바다사자의 공존”을 목표로 매년 100-200마리 가량을 포획
하도록 허가했으나 2014년부터는 포획 쿼터를 501마리로 대
폭 늘렸다(FRA, 2014; Matsuda et al., 2015). 우리나라는 큰
바다사자를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하여 보
호하고 있다. 

물개

물개(Northern fur seal Callorhinus ursinus)는 이마가 둥글고 
주둥이가 짧으며 수컷은 가슴, 어깨 및 목둘레가 암컷에 비해 

Fig. 1. Sighting records of Steller sea lion between 2000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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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였고 갈기 같은 긴 털이 있다. 기각류 중 체장 대비 가장 
긴 뒷발을 가지고 있어 앞발과 뒷발을 맞닿게 하여 고리 형태
로 수면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수컷의 체장
은 2.1 m, 체중은 270 kg 정도로 체장 1.5 m, 체중 60 kg 가량
인 암컷보다 약 4.5배 더 무겁다. 갓 태어난 새끼는 60 cm 안팎
이다. 수컷은 짙은 흑갈색을 띠고 있으나 암컷은 밝은 황갈색을 
띠고 있어 크기나 색깔로 암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Jefferson 
et al., 2008).
아한대성 종으로 북위 35도 이북의 북태평양과 베링해에 광범
위하게 분포하다 늦은 봄이 되면 번식을 위해 러시아 튤레니 섬·
쿠릴 열도·커맨더 섬·프리빌로프 섬·알류샨 열도 등지의 육상 
서식지로 돌아와 가을까지 머무는 뚜렷한 회유 특성을 보인다
(Gelatt and Gentry, 2018). 전체 개체수는 약 1,290,000마리로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는 1976년에 추정된 것에 비해 658,000
마리 가량 감소한 것이다. 최근 들어 개체수는 점차 회복세에 있
으며 특히 동해와 가장 근접한 육상 서식지인 튤레니 섬의 개체
수는 약 190,000마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의 45%가 서식하는 프리빌로프 섬에서는 여전히 개체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번식기인 겨울부터 봄까지 동해 전역에 분포하
지만 혼획은 강원도 연안에 집중된다(Fig. 2). 2001-2015년 사
이에 혼획 보고된 물개는 279마리였는데 이중 209마리, 74%가 
강원도 고성군 정치망에서 혼획되었고 속초, 양양, 강릉에서도 
일부 혼획이 발생했다. 시기적으로는 1-4월 사이에 252마리가 
혼획되어 전체의 90.3%를 차지하였다. 정치망 외 다른 어구에
서의 혼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번식기 외에는 육상에 좀처럼 올
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안으로 상륙한 개체들은 병들
거나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0년부터 최
근까지 4마리가 동해시, 삼척시, 울진군에서 각각 구조되었는
데 이중 2마리는 구조·치료 중 폐사했고 1마리는 구조 당시 이

미 시력을 잃어 서울동물원으로 이송해 치료·사육했다. 2000-
2020년 5월 사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수행한 120
여회의 고래류 목시조사 중에 총 33회, 40마리가 발견되었는데 
3-5월 사이에 동해 전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Fig. 2). 
목시조사는 기상상태와 고래류 회유 시기를 고려해 통상 봄-가
을 사이에 수행하므로 겨울철 물개의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목
시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IUCN은 취약종(Vulnerable)
으로 분류하고 있다(Gelatt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종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점박이물범

점박이물범(spotted seal Phoca largha)은 회갈색 바탕의 몸에 
불규칙한 짙은 점무늬가 산재해 있다. 수컷의 체장은 1.7 m 이
상, 암컷은 1.6 m 정도로 바다사자나 물개와는 다르게 암수 크
기와 형태 차이가 심하지 않다. 체중은 82-123 cm 사이로 유선
형의 뭉툭한 체형을 가진다. 갓 태어난 새끼는 체장 77-92 cm, 
체중 7-12 kg 가량이다(Jefferson et al., 2008). 1970년대까지 
형태적으로 유사한 참물범(harbor seal Phoca vitulina)의 아종
으로 간주하였으나 두 종간의 유전학적 차이뿐 아니라, 점박이
물범은 유빙 위에서 참물범은 해안가 땅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한
다는 차이가 있어 현재는 별개의 종으로 나뉘었다(Committee 
on Taxonomy, 2021).
겨울철 황해·동해·오호츠크해·베링해의 유빙이 있는 해역에
서 번식을 하고 봄철에 유빙이 줄어들면 먹이와 육상 휴식지를 
찾아 이동한다(Frost and Burns, 2018). 서식권역 내에 번식지
는 크게 8곳이 있으며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점박이물범은 황
해 북부의 랴오둥만과 러시아 연해주의 표트르 대제만에서 번
식한 개체들이다. 서식지별로 유빙 형성시기에 따라 출산시기
도 결정되는데 랴오둥만에서는 1월 초부터 2월 중순, 표트르 대
제만에서는 2월 초부터 3월 중순에 번식활동을 한다(Boveng et 
al., 2009). 최근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한 개체 이동 분석 결과 러
시아 연해주 연안에서 머물던 개체가 중국 랴오둥만까지 이동
한 사례가 세계 최초로 관찰되어 황해와 동해에 서식하는 점박
이물범이 동일 개체군이거나 개체군 분화가 비교적 최근에 이
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NIFS, 2014). 

1940년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해 전체에는 약 8,000마리가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가죽, 약재, 고기 등을 얻기 위
해 이루어진 남획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980년대에 2,000마
리로 급감하였고 최근에는 1,500마리 미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Dong and Shen, 1991; Yan et al., 2018). 반면 표트르 
대제만 개체수는 약 3,300마리로 랴오둥만 보다는 개체수가 풍
부한 편이다(Trukhin, 2019). 
점박이물범은 랴오둥만에서 번식을 마치면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황해 일대에서 여름을 지낸 
다음 늦가을에 다시 랴오둥만으로 이동하는 회유를 한다. 백
령도에서는 매년 400여 마리 이상이 물범바위·연봉바위·두무

Fig. 2. Sighting records of northern fur seal between 2000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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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중심으로 꾸준히 관찰된다. 3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식하
는데 8-10월 사이에 가장 많은 개체를 볼 수 있다. 가로림만에
도 10마리 내외의 점박이물범이 매년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다
(MOF, 2019b). 표트르 대제만에서 번식을 마친 점박이물범은 
연해주 일대에서 연중 머무르나 일부 개체들이 동해 남부까지 
남하한다.
현장조사, 혼획·좌초 기록 등을 통해 점박이물범이 국내 전 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3). 2001년부터 최근까
지 혼획·좌초되어 보고된 점박이물범은 총 85마리였는데 이중 
강원·경북 지역이 53마리로 전체의 62.4%를 차지하였다. 살아
있는 채로 우연히 발견되거나 구조된 점박이물범은 43마리였
는데 역시 강원·경북 지역에서 30마리로 69%를 차지해 높은 
발견 빈도를 보였다. 2011년 5월 18일에 제주 서귀포시 중문해
수욕장 인근에서도 한 개체가 탈진한 채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2016년 8월 백령도에서 방류를 한 바 있
다. 방류 후 인공위성위치추적 결과 북한 서부 연안을 따라 북상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OF, 2016).

IUCN은 점박이물범을 최소관심종(Least Concern)으로 분류
하였다(Boveng et al., 2009). 우리나라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및 천
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하여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
국 역시 급속히 감소하는 점박이물범을 보전하기 위해 1988년
에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점박이물범을 포함한 중국 내 분
포하는 기각류 전 종을 국가2급보호동물(国家二级保护动物)
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오호츠크해에서만 
1955-1994년 사이에 매년 적게는 1,000마리에서 많게는 9,200
여 마리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포획했다. 최근에는 상업
적 포획보다는 어업피해 방지와 원주민 생존 목적으로 포획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Boveng et al., 2009). 일본은 「조수의 보호 및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홋카이도에서 1990년대 이후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점박이물범 중 일부를 어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포획하고 있다. 

고리무늬물범

고리무늬물범(Ringed seal Pusa hispida)은 점박이물범과 형
태가 유사하나 체장이 1.65 m 정도로 작고 머리와 주둥이도 다
른 물범보다 좀 더 둥글둥글해 보인다(Jefferson et al., 2008). 
베링해, 축치해, 보퍼트해, 그린란드, 오호츠크해 등 북극권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물범류 중 북극의 기후와 해양학적인 환
경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다(Smith et al., 1991). 서식지역에 
따라 Arctic Ringed Seal P. h. hispida, Okhotsk Ringed Seal P. 
h. ochotensis, Baltic Ringed Seal P. h. botnica, Ladoga Seal P. 
h. ladogensis, Saimaa Seal P. h. saimensis 등 총 5개의 아종으
로 구분된다(Committee on Taxonomy, 2021). 서식기반인 해
빙 위에서 번식, 휴식, 털갈이 등 생활사의 대부분을 영위하며, 
성체는 서식지를 떠나지 않고 정착생활을 한다(Jefferson et al., 
2008). 정규서식지 외에 중국 저장성,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Rice, 1998).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서식지가 줄어들어 개체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추정 개
체수가 약 3백만 마리 가량으로 멸종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Lowry, 2016a).

Won (1968)은 조선짐승류지에 “평양동물원에 서해에서 잡은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처음이고 그 외는 기록이 없다.”,“
평양동물원에 있는 표본은 몸전체와 수염이 크림백색인데 일부
는 검은 빛을 띤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출
처가 불분명하고 형태적 특징 또한 고리무늬물범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빙이 있는 서식지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이 종의 특성
상 서해에 출현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서해에는 점박이물범이 
대량 분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점박이물범 중 체색변이가 있는 
개체를 고리무늬물범으로 오동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동정
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정규서식·회유종이 아닌 서식지에서 벗
어난 개체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류 목시조사와 해양포유류 혼획·좌초·
표류 조사에서도 해당종이 확인된 바 없으며 이 밖에도 국내
에서 발견된 사례는 전무하다. 환경부는 이미 이 종이 국내 미
분포종이라 판단하고 2012년 멸종위기종 II급에서 제외하였다
(ME, 2012). IUCN에서는 최소관심종(Least Concern)으로 분
류하고 있다(Lowry, 2016a).

띠무늬물범

띠무늬물범(Ribbon seal Histriophoca fasciata)은 모피의 띠
무늬가 가장 특징적인데 수컷은 검거나 갈색 바탕에 흰색 띠
무늬가 뚜렷한 반면 암컷은 밝은 갈색에 흰 띠무늬가 흐릿하게 
보인다(Jafferson et al., 2008). 성체의 체장은 1.5-1.75 m 가량
이며 체중은 70-110 kg 정도이다(Lowry and Boveng, 2009).
북태평양과 연결된 북극과 아북극 해역에서 서식하는데 오호

Fig. 3. Sighting records of spotted seal between 2000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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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크해와 베링해의 해빙 전선(ice front) 인근에서 주로 관찰된
다(Lowry, 2016b). 겨울부터 봄까지 해빙 위에서 생활하다 서
식지에 해빙이 없어지는 여름, 가을에는 먼 바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서식지는 오호츠크해와 면한 홋카이
도 북부와 동해 북부와 연결된 타타르 해협 일대이다(Boveng 
et al., 2013). 전체 개체수에 대한 최신 연구는 없으나 추정개체
수는 대략 40만 마리 가량으로 멸종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Lowry, 2016b). 

Won (1968)의 조선짐승류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동강 하
류에서 잡혔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또한 고리무늬물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크기의 점박
이물범을 오동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동정이 아니더라도 국
내에 정규서식·회유종이 아닌 서식지에서 벗어난 개체가 발견
된 것으로 보인다.
고리무늬물범과 마찬가지로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류 목시
조사와 해양포유류 혼획·좌초·표류 조사에서도 해당종이 확인
된 바 없으며 이 밖에도 국내에서 발견된 사례는 전무하다. 환경
부는 이미 이 종이 국내 미분포종이라 판단하고 2012년 멸종위
기종 II급에서 제외하였다(ME, 2012). IUCN에서는 최소관심
종(Least Concern)으로 분류하였다(Lowry, 2016b). 

고   찰

종별 해양보호생물 지정 적합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 10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
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
러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과는 다르게 지정기준별 성격이 상이하고 객관
적 요소에 의해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 특히 학술적·경제적 
가치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한데 어획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에 해당될 수 있어 기준 자체가 모호하
고 각 기준 간의 성격도 통일되지 않았다(MLTM, 2012).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 중 국내에 정규서식
하는 것이 확인되어 지정에 이견이 없는 점박이물범과 물개를 
제외하고 고리무늬물범과 띠무늬물범은 국내 미서식종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미 2012년
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기각류 중 바다사자는 국내 야생 절
멸, 점박이물범을 제외한 물범류 2종(고리무늬물범, 띠무늬물
범)은 국내 미분포종으로 판단하여 지정 해제한 바 있다(ME, 
2012). 
큰바다사자는 해양보호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있다. 큰바다사자는 국내 출현이 확인되었으나 분포 
현황으로 볼 때 미성숙개체 일부가 유입되거나 서식 범위의 바
깥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

식지외 분포종(extralimital species) 또는 길 잃은 종(vagrant)
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예는 해양포유류와 조류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엘니뇨와 같은 큰 해양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수온
변화와 먹이생물의 증감에 따라 정규 서식지에서 3,000 km 이
상 떨어진 멕시코 해안에서도 큰바다사자가 발견되기도 한다
(Ceballos et al., 2010). 
서식지 외 분포종은 출현 빈도가 낮고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서식지
에서의 보전 대책이 성공해 개체수가 증가한다면 서식지 경쟁
에서 밀린 개체가 새로운 서식지를 찾을 수 있고 해양환경 변화
로 서식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개체가 늘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홋카이도에서처럼 어자원을 두고 어민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주요 서식지인 일본, 미국에서는 큰바다사
자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쿼터를 산정
해 일부 개체를 포획하고 있다. 큰바다사자의 해양보호생물 지
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거나 지정 기준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기각류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종이 유입돼 
정착하게 될 경우 그에 적절한 대책이 아직 고려된 바 없다. 백
령도 일부 어민들은 어장의 협소함과 중국 어선의 남획, 수산자
원의 고갈,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어업 활동의 제약이 큰 상
황에서 섬 내 점박이물범 서식이 조업을 방해는 요인으로 인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각류는 동일한 자원을 두고 어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 인간의 해상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해왔다. 황해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는 감소한 채 정체되어 
있고 바다사자는 이미 멸종에 이르렀다. 기각류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각류 보전을 위한 연구 강화

국내 기각류 연구의 미비는 기각류 보전에 있어서 또 다른 문
제점이다. 기각류뿐 아니라 포유류 연구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의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이나 분포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
이 잘 되지 않고 있다(NIBR, 2012). 최근까지 국내에서 기각류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사례와 같
은 수의학적 연구(Hwang et al, 1998; Lee et al., 2016; Jung et 
al., 2019)가 대부분이었으며 생태학적 연구는 점박이물범에 국
한되어 있다(Won and Yoo, 2004; Kim et al, 2010; Park et al., 
2010). 이로 인한 기각류의 생태 정보 부족은 각 종을 지칭하는 
일반명의 혼동에서도 드러나는데 언론에서 기각류를 다룰 때 
물개·바다사자·물범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
다. 분류학적·형태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나 모든 기각류를 물
개로 통칭하는 경우가 흔하다. 기각류에 대한 정보 부족은 정부 
부처별 종별 명칭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 동일종을 환경부는 
물범,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으로 명칭한다. 남극 서식 물범
류는 별도로 해표라고 한다. 이 또한 기각류 연구 인프라 부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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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을 넘어 보전 대책 마련과 이후의 연구를 
위해서 해양포유류 생태 분야 연구자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기각류에 대한 서식지 모니터링 조사뿐 아니라 혼획 실태 또
한 면밀히 파악하여 종별 서식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해양포유류 중 고래류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과학적 조사 및 
연구 또는 구조·치료목적을 위한 포획 이외에는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혼획·좌초·표류된 채 발견된 고래류에 대한 처
리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기각류 혼획 실태 파악은 
관련 법에 따라 문화재청, 환경부 소관 업무지만 전체 혼획 중 
일부 정보만 수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기각류 종별 혼획 현
황을 소개했으나 많은 혼획 중 상당수는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2015년까지 매년 1-55건이 보고되던 물개 혼
획은 2016년부터 보고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부에서 혼획개체
의 위판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어민들은 혼획개체를 보고하여
도 금전적 이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제도 정비와 어민 대상 홍보를 통해 기각류 혼획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고 혼획개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국내 기각류 분포 현황
과 어업과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점박이물범을 제외한 다른 기각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한 까닭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개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각류는 점박이물범이 유
일하고 겨울-봄 사이에 연근해에 출현하는 물개는 발견개체수
가 극히 적다. 큰바다사자는 국내 해역을 정규서식지로 삼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래 국내 연안에서 번성했던 바다사자는 
이미 멸종했다. 이들 종의 연구를 위해 서식권역 국가와의 공동 
연구도 필요하다. 

제언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물 보전 정책은 2011년 해양보호생물 지
정을 위한 업무지침 제정을 시작으로 종 지정 확대,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보전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
으로 확대되어왔다(MOF, 2019c).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5년
에는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
해 “황해 점박이물범 종합보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서식공간 해결을 위한 인
공쉼터를 건설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해양
보호생물 구조·치료기관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활동으로 구
조가 필요한 기각류를 구조해오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정책 마
련과 뒤따른 행동으로 국내 기각류 연구 확대와 대국민 인식 증
진을 이룰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해양보호생물을 100종으로 확대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MOF, 2019c). 국내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해양생물은 약 14,000여종에 이른다(MBRIS, 2020). 

이 중에는 우리가 미처 실태 파악을 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종도 
있을 것이므로 해양보호종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 연구와 보전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에 서식하지 않음에도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보전 노
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보전 대책이 시급한 종에 투입되어야 
할 재화와 노력이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각류 6종 중 띠무늬물범과 고리무늬물범
은 국내 출현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 단편적인 서식 정보가 재생
산되어오다 서식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명
확한 기준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했다. 바
다사자는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목격된 1951년 이후에도 
몇몇 목격 기록이 있으나 사진이나 실물표본이 남아있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 종식별이 된 적 또한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
내 미분포종인 띠무늬물범, 고리무늬물범과 멸종종인 바다사
자의 지정 해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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